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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ny․IBM․Nokia 기술특허 공유
Eco Patent Commons, 환경관련 특허제공 … 폐수정화용 자연응고제 공개

미국 특허의 최대 이용 기업인 IBM와 핀란드의 Nokia, 일본 Sony 등은 환경친화적 기술특허를 무료로 제

공하기로 했다.

Eco Patent Commons(환경친화적 특허 공동체)라고 명명된 프로그램을 주도한 IBM은 1월15일 성명을 통해 

기업들이 에너지와 용수를 절약하고 공해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.

제네바에 본부를 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세계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된 성명에 따르면, 참여 기업들은 지

구온난화 방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.

Eco Patent Commons는 환경관련 지적재산권 공유를 위해 마련된 최초의 프로그램으로, 우선 31건의 특허

를 확보하고 시작하는데 27건은 IBM에서 제공한 것이다. IBM은 2007년 미국 특허청에서 3125건의 특허사용 

승인을 받은 바 있다.

IBM의 데이비드 카포스 수석 특허 변호사는 “한 산업이나 한 혁신방안, 한 건의 기술이 문제해결의 묘책이 

될 수는 없다”면서 계획에 여러 산업 분야가 관여함으로써 상당한 발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.

또 “기업들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제공토록 유도하는 것이 특허 공동체 구상의 가장 큰 목표”라고 전제하면

서 특허의 공유는 결국 기업들의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.

IBM이 제공한 특허에는 드러나지 않은 공해물질을 안정적 가스로 변환시키기 위해 저 무선주파수의 에너지 

이온을 사용하는 촉매반응 관련 특허가 들어 있다.

세계 2위의 가전제품 메이저인 Sony는 폐수정화용 자연응고제, 세계 최고의 이동전화 제조기업 Nokia는 낡

은 전화기를 시계나 계산기 따위의 용도로 바꾸는 기술 등에 관한 특허를 제공하고 있다.

기업들이 제공하는 특허는 지속가능개발 세계기업협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

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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